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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 2022년에도 수입동향 등 모니터링, 통신판매 등 단속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

(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

(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

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하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

<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실적 >

  지난 2021년 원산지 단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을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19개 반/75명 → 38개 반/113명)하여 통신판매를 집중 점검하였다.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실적(834개소)이 

2020년(592개소)보다 40.8% 증가하였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된장 판매 1위 가공업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6톤의 된장

(매출액 6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둘째, 지난해 3월 중국산 비위생김치 파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신을 고려하여 3월~4월 김치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된장, 참기름 등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월~3월 장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2개소를 적발하였다. 

  셋째,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활용하여 5분 만에 돼지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국내산과 외국산 구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개발('21.2월 



특허 출원)하여 5월부터 현장단속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408건)가 2020년(361건)보다 13.0% 증가하였다.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활용 예 >

국내산 외국산

  넷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실적이 많은 

대형위반 적발 건수(436건)도 2020년(368건)보다 18.4% 증가하였다. 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인터넷 등에 약 690톤(102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체와 외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 약 24톤(19억원 상당)을 

홈쇼핑에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조업체를 구속 송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하여 대형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하였다.

   *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위반업체

  농관원은 2022년에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RPA 시스템으로 수입동향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통신판매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교육, 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홈쇼핑, 배달앱,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거래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38개 반/113명 → 50개 반 200명)을 

확대·운영한다.

   *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관원, 수품원,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21.12.12.)

  둘째, 2022년 1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신고대상 품목(14): 양파, 도라지, 냉동마늘, 냉동고추, 팥, 건고추, 콩, 땅콩, 참깨분,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김치

 

  셋째, 닭고기, 쇠고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돼지고기 검정키트 개발에 

이어 올해에는 닭고기에 대한 이화학적 원산지 검정법, 항체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쇠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개발하여 내년부터는 단속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2. 2021년 농식품 주요 대형 원산지 위반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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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1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적발 실적

□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총괄)

구 분
조사

업체

적발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
입건 고발 업체 과태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천원

`21년(A) 168,273 3,115 1,634 1,632 2 1,481 430,795

`20년(B) 174,353 2,969 1,661 1,658 3 1,308 382,798

대비(A/B,%) 96.5 104.9 98.3 98.4 66.7 113.2 112.5

□ 정기 단속 추진 실적(5회)

주요 단속 기간 주요품목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건 건 건 건 천원

합계 1.18.~12.20. 1,134 604 604 530 123,909

설 1.18.~2.10. 제수·선물 용품 443 209 209 234 58,796

가정의달 4.26.~5.15. 카네이션, 장미 91 7 7 84 5,867

휴가철 7.12.~8.31. 돼지고기, 쇠고기 149 102 102 47 20,115

추석 8.30.~9.20. 제수·선물용품 335 203 203 132 30,224

김장철 11.1.~12.20.
배추김치, 고춧
가루, 마늘

116 83 83 33 8,907

□ 기획 단속 추진 실적(6회)

주요 단속 기간 주요품목
적발 및 처분 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소계 형사입건 업체 과태료
건 건 건 건 천원

합계 2.16.~10.31. 435 241 241 194 44,180

장류 2.16.~3.19. 된장, 간장 60 21 21 39 6,105

조미채소 2.23.~4.30. 양파, 고춧가루 42 19 19 23 2,179

배추김치 3.22.~4.29. 고춧가루, 배추 207 149 149 58 16,800

콩가공품 6.1.~7.30. 두부류, 콩 112 48 48 64 18,100

기타 9.15.~10.31. 도토리, 표고버섯 14 4 4 10 996

붙임 2  2021년 농식품 주요 대형 원산지 위반 적발 사례

 된장 등 콩 가공품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콩류 기획단속)

 00시 제조가공업체에서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메주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46톤/6억5천 만원 상당) → 

형사입건, 구속 송치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휴가철 정기단속) 

 00시 식육판매업체에서 외국산 돼지고기(삼겹살, 목살)를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약 19톤/4억2천 만원 상당) → 형사입건, 

불구속 송치

 떡류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추석 정기단속)

 00시 제조가공업체에서 중국산 찹쌀을 사용한 떡류를 온라인으로 판매

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약 4,600kg/8,300만원 상당) → 

형사입건, 불구속 송치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김장철 정기단속)

 00시 제조가공업체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하면서 ‘국산 100%’로 거짓표시(위반물량 690톤/ 102억원 상당) → 

형사입건, 구속 송치

 참기름 원산지 위반 사례(통신판매, 김장철 정기단속)

 00시 제조가공업체에서 외국산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하여 인터넷 홈쇼핑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약 24톤/19억원 상당) → 형사

입건, 구속 송치


